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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포천민속경기대회단체줄넘기·연날리기

제2회포천민속경기대회학생시범경기

단체줄넘기영북면1등·신북면2등
양평연보존회서연날리기시범경기·이동면에서도시범보여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실
시하는 단체줄넘기는 7개 팀이 참가해 대회
를 실시했다. 단체줄넘기는 말 그대로 단체
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경기하기가 매우 어
려운 경기다.
이번 대회는 신북면과 관인면, 소흘읍, 창

수면, 화현면, 영북면, 포천동 등이 참가해
경기를 펼쳤다.
신북면과 관인면이 경기를 실시한 결과 신

북면이 31회를 넘어 승리했으며 소흘읍과 창
수면의 경기는 창수면이 기권하여 소흘읍의
승리로 돌아갔고 화현면과 영북면의 경기는
영북면이 2회를 넘어 승리했다.
다음 경기로 소흘읍과 신북면이 맞붙어 신

북면이 21회를 넘어 18회를 넘은 소흘읍을
제치고 승리했고 영북면과 포천동이 경기를
실시해 영북면이 2회를 넘어 결승에 올라갔
다.
신북면과 영북면이 결승에서 만나 단체줄

넘기를 실시한 결과 신북면은 한번도 넘지
못하고 영북면은 2회를 넘어 승리해 1등을

차지했다.
한편, 3,4위 전에서는 소흘읍과 포천동이

맞붙어 포천동이 25회을 넘어 3위를 차지하
고 소흘읍이 23회을 넘어 4위를 차지했다.
단체줄넘기는 맨 먼저 한 사람이 뛰어넘기

시작하면 곧이어 하나씩 계속 들어가 나중에
는 줄 길이에 알맞은 인원이 함께 뛰어넘게
되는데, 이때 뛰어넘기에 맞춰 노래를 합창
하거나 뛰어 넘으면서 방향을 바꾸는 등 많
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이같은 경기의 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아쉽게 경기가 마무리 되기도 했다.
호흡이 길게 갔던 것은 첫 번째 경기인 신

북면과 관인면 경기에서 신북면이 31회를 넘
은 것으로 기록됐다.
연날리기는 시범경기로 양평 연 보존회에

부탁하여 행사에 걸 맞는 연날리기 시범을
보이게 했다. 그리고 이동면에서 독특한 연
날리기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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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는 학생시범경기도 실시했다. 포천에서 포천초등학교
(교장 최규필)와 왕방초등학교(교장 한무송)가 시범학교로 출전했
고 소흘읍에서 송우초등학교(교장 조상기)와 추산초등학교(교장
홍삼선)가 참가했다.
학생시범경기는 줄다리기 30명과 단체줄넘기 10명 등 모두 40명

이 출전했으며 대회 주최측에서 각 학교에 버스를 보내 시범경기
에 참석을 돕기도 했다.
학생들의 줄다리기와 단체줄넘기를 통해 상호협동심을 길러주고

민속경기대회장을 둘러보면서 포천의 민속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시범경기는 모두 160명이 참가했다.
시범경기 결과 줄다리기는 송우초등학교가 1등, 추산초등학교가

2등, 왕방초등학교와 포천초등학교가 공동으로 3등을 차지했다. 3
등이 두 학교인 것은 3, 4등을 가리는 경기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단체줄넘기는 왕방초등학교와 송우초등학교가 모두 20회를 넘어

공동으로 1등을 차지했고 추산초등학교와 포천초등학교가 공동 3
등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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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송우초1등·추산초2등

단체줄넘기왕방초등학교·송우초등학교공동1등

양평연보존회 김창석 부회장이 포천민속경기대회를 경축하기 위한 대
형연을 날리고 있다.

양평연보존회는 이번 연날리기 시범 행사에서 200개의 연을 하늘에 띄
워 포천시민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했다.

줄다리기에 참가한 추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합심해 줄을 당기고
있다.

학생시범경기로 열린 학생 줄넘기에서 참가 학생들이 한번이라
도 더 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속경기대회 진행요원이 송우초와 추산초의 결승경기 시작 신
호를 알리고 있다.

‘한번만 더∼’학생줄넘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열심히 줄을 넘고 있다.
줄넘기 연습을 실시하는 참가학생들(上) 시범종목인 줄다리기에 참가해 최선을 다하
는 학생들(下).

단체줄넘기에 참가한 선단동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요원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포천동 단체줄넘기 선수들은 3·4위 전에서 소흘읍을 제치고 25회를 넘어 3위를 차지했다.

영북면 단체줄넘기 선수들이 우승을 확정지은 후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